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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판결사례

회사정리관계없이하도급대금직불

대법원, 대한토지신탁에판결

대법원 1부(주심 고현철 대법관)는 대한토지신탁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Y건설의 파산으로 대금을

못받게 됐다며 Y건설의 하도급업체 W사가 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“피고는 원고

에게 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”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.

W사는 2004년 11월 토지신탁으로부터 도급받은 Y건설과 지방의 한 건설공사에 관해 4개월간 4억3천

여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가 진행중인 2005년 1월 Y건설이 부도나는 바람에 공사대금

중 3억1천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발주자인 토지신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.

토지신탁 측은 Y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인가된 정리계획에 의해 W사가 정리채권 중 원금의

50% 및 이자 전액이 면제됐으므로 직접지급청구권 역시 같은 범위로 감축돼야 한다고 맞섰으나 받아

들여지지 않았다.

재판부는“원사업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해서 직접청구제도가 없어지지 않는다”고 판

결했다.




